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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보도자료

1  과기정통부, 민간주도 인공위성개발 본격 추진

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’19.04.28.

□ 국가우주위,「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계획」확정

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4월 26일 오후 

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*를 개최하고,「차세대중형

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(안)」을 심의･확정하였다고 밝힘

   - 동 계획은 ‘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(’18.2월)’및「인공위성 

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전략」에 따라 

   - 광역 농･산림 상황 및 수자원 관리 관측 등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

제고, 국가 재난･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, 농진청･산림

청 및 환경부가 범부처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임

* ‘우주개발진흥법’에 따라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

장관(위원장), 기재부, 외교부, 국방부, 산업부 등 5개 부처 차관, 민간위원 9명 등

총 15명으로 구성

 ㅇ 정부는「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」을 통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

총 3,0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성능 광역 차세대 중형위성 3기를 

개발하기로 함

   - 이들 위성에는 5m급 해상도를 갖춘 전자광학카메라와 10m급 C-밴드

레이다 등이 탑재될 예정임

   - 우선적으로 4호를 먼저 개발하고 이후 3호, 5호로 순차 개발하며, 4호는 

올해 하반기 착수하여 ‘23년 발사할 예정임

 ㅇ 과기정통부는 「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」은 기존 국가 주도의 

인공위성 개발사업과 달리 산업체 중심의 위성개발 체제로 완전 전환하여 

위성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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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2단계 사업은 국내 산업체가 총괄 주관기관으로서, 1단계 사업에서 

확보한 위성 설계･기술 등을 활용하여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위성

개발을 주도 함

   - 업체 선정은 공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며 2단계 사업 의사결정 기구인 

‘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’에서 공모 계획을 심의･의결하고 

공개할 예정임

   - 공모 내용은 4월 30일(화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과학연구재단 

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임

   - 그동안 국가위성개발을 전담해온 항공우주연구원(‘이하 항우연)은 

‘우주개발전문기관’으로서 기술감리단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체의 

위성개발 전문성을 보완하고 품질･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

 ㅇ 정부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국가 재난･재해의 적기 

대응, 홍수 및 가뭄 분석, 농작물 및 산림지 조사･분석 등 국민들이 

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국민 위성 서비스를 확대하고

   - 1단계 개발 사업에서 확보한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산업체 주도의 

위성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내 위성개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

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
